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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 of Olfactory Fragrance Stimulation on Stress 
Reduction According to Auditory Stimuli by Frequ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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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S T R A C T

In this study, to observe the effect of olfactory fragrance stimuli on physiological change due to 
auditory stimuli by frequency, EEG test and ECG were conducted. As auditory stimuli by frequency, car 
horn(473Hz), ambulance siren(1,653Hz), and symphony(308Hz) of with about 85dB were presented in 
the conditions of no fragrance and Lavender fragrance for about 5 minutes. As for analysis method, 
two-way ANOVA based on olfactory fragrance stimuli and auditory stimuli was implemented. As a 
result of analysis, when interaction was observed in olfactory fragrance stimuli and auditory stimuli, 
one-way ANOVA about olfactory stimuli on the auditory stimuli was conducted. As a result of analysis, 
in α-wave, compared with control condition, Lavender fragrance increased, showing a significant 
difference(p<0.01) in  siren. In LF, compared with control condition, Lavender fragrance increased, 
showing a significant difference(p<0.01), and compared with control condition and symphony, horn and 
siren increased, showing a significant difference(p<0.01). In HF, compared with no fragrance, Lavender 
fragrance increased, showing a significant difference(p<0.01) in control condition, symphony, and siren 
except for horn.  In LF/HF ratio, compared with no fragrance, Lavender fragrance decreased, showing a 
significant difference(p<0.01) in horn condition, however, compared with no fragrance, it increased, 
showing a significant difference(p<0.01) in siren condition.  In conclusion, it is considered that Lavender 
fragrance works positively and negatively, depending on the kinds of auditory stimu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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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우리는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 생활 속에서 정신

적, 육체적으로 스트레스와 긴장감을 가지고 생활

하고 있다. 이러한 스트레스와 긴장감이 적절히 해

소되지 못하고 축적되면, 사소한 일에도 반사회적

인 행동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대표적인 사례가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

는 보복운전이다. 도로 위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요

인 중 하나는 자동차 경적 소리, 사이렌 소리와 같

은 예상치 못한 큰 소음으로, 인간의 감성에 부정

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1,2]. 이처럼 통제할 수 없

는 불쾌한 소음은 인체에 부정적인 스트레스를 발

생시키며, 이러한 외부 자극을 방어하기 위해 교감

신경이 활성화되고, 아드레날린 분비 증가, 혈압 

상승 및 심박동 증가와 같은 일련의 생리적 변화

로 연결된다.[3]. 

소음은 음량이 큰소리, 일상생활을 방해하는 음 

뿐 만 아니라 음량이 작더라도 청취가 거북하거나 

수면에 방해되는 것과 같은 사람의 욕구를 저해하

는 음은 소음이라 할 수 있다[4,5]. 음의 크기는 음

의 높이, 강도, 주파수 구성 등을 복합 시킨 감각

적인 수치로 라우도네스 단위로서 1,000 Hz, 40 dB

의 음순의 크기를 1손(sone)으로 정의 내리고 있다. 

이 소리보다 두 배 크기로 들린다면 2손(sone), n배

로 들린다면 n손(sone)과 같이 사용되고 있다. 또한 

어떤 주파수에서는 음이1,000Hz, 에서의 n손의 순

음과 같은 크기로 들린 경우 그 음은 n폰(phon)이

라고 한다[5]. 많은 연구에 따르면 인간의 생리적 

및 심리적 반응은 심리음향 요인들, 혹은 소리의 

여러 특성들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다. 스트레스 정

서 유발상태에서 1/f 음악과 white noise를 제시했

을 때의 자율신경계의 반응은 현저한 대비를 나타

내는 것으로 연구되었다. 뇌파반응에서 1/f 음악을 

들려주었을 때는  white noise를 들려주었을 때보

다 뇌파의 α주파수의 차단이 빠르게 회복되었다

고 연구되었다[6].

후각은 상위 영역에 속하는 청각, 시각이 모든 

사람들이 태어날 때부터 동일한 방법으로 사물의 

형태를 인지하고 방향 및 거리를 평가하는 것과는 

달리, 이러한 인지과정에 있어서 엄격함이 떨어지

고 사람들마다 커다란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다양

한 감정을 유도할 수 있다[7].  향은 인간의 심리 

및 생리에 영향을 준다고 알려져 왔으며 최근에는 

여러 과학 분야에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연구동

향을 살펴보면, Torii(1981)는 향에 의한 진정작용 

및 흥분 작용을 수반음성변동(Contingent Negative 

Variation, 이하 CNV)의 조기성분과 관련이 있다고 

보았고[8], Terauchi(1996)는 노송나무향을 이용하여 

CNV 진폭과 뇌파의 α주파수 성분을 관찰함으로

써 향이 대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였다[9]. 또한 

오렌지 향과 valeric acid를 이용하여 자율신경반응

을 살펴봄으로써 향에 대한 인간의 정서적 반응을 

연구한 결과도 주목할 만하다[10].

라벤더는 친숙하고, 편안하고, 즐겁고, 상쾌한 감

성을 유발 하고, 각성 및 진정 향이 중추신경계와 

자율신경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결과도 살펴

볼 수 있다[11]. 또한 스트레스 자극 제시 후 회복

단계에서 향의 종류에 따라 회복이 촉진되거나 더

디게 될 수 있는데, 라벤더 향을 제시 했을 때 스

트레스 회복이 빨라진다고 보고 되었다.[12]

선행연구를 살펴본 결과, 청각자극(소음)과 후각

자극의 각각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관찰하였지만, 후각자극과 청각자극을 복합

적으로 관찰한 연구는 전무한 상태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으로 부정적인 청각자극(경적음, 

119싸이렌)과 긍정적인 청각자극(교향곡)에 라벤더

향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탐색적 연구

로서 뇌파와 심전도를 통해 충주신경계와 자율신

경계의 변화를 관찰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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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다음과 같다. 제 1장은 서론을 기술하였고, 2장

에서는 연구방법 및 실험 절차, 데이터측정 및 분

석에 대해 서술 하였다. 3장에서는 실험 결과를 작

성하였다. 마지막으로 4장에서는 결론을 기술한다.

2. 연구방법

2.1 피험자

본 연구의 피험자는 H대학교 대학생으로 신체 

건강한 23±3세의 학생 11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실

시하였다. 성별의 의한 영향을 배제하기 위해 모두 

남자로 선정하였고, 청각, 후각 장애 그리고 정신

과 적 병력이나 뇌 관련 질환 및 자율신경계의 이

상이 없었다. 피험자들은 시험하기 12시간 전부터 

실험 전 까지 알코올섭취와 흡연, 카페인 음료를 

제한하였고 충분한 수면을 하도록 하였다.

2.2 실험환경

본 연구의 실험은 소음이 차단되고 환기장치가 

있는 밀폐된 방에서 수행되었다. 실험실 내부 온도

는25(±2.2)℃이고 내부 습도는 38(±5)%로 유지 하

였다. 청각 자극(자동차경적소리, 구급차 싸이렌, 

교향곡)은 개인용 컴퓨터에 연결된 스피커를 사용

하여 85dB로 5분간 제시하였다. 실험이 끝난 후 충

분히 환기를 시켜 다음 실험에 대비하였다.

본 실험에 사용한 실험 시약(향)은 Lavender oil 

France 이며, 후각 자극 방법은 <그림 1>과 같이 

피험자의 코에서 약 5cm 떨어진 곳에 시약을 두도

록 하였고 실험과 실험 사이 에 피험자의 안정을 

취하게 하고 동시에 흡, 배기 시스템으로 향을 모

두 제거하였다.

본 실험에 사용된 청각 자극은 자동차 경적음, 

교향곡, 구급차 사이렌 소리이며, 각각의 청각 자

극을 코리아디지탈사의 Sori 1.0 MBL 애플리케이션

을 통해 주파수 분석한 결과 <표 1>과 같다.

그림 1. 향 제시 방법
Figure 1. Aroma stimulation method

표 1. 주파수 대역
Table 1. Frequency Band

구분 (Hz) 결과 화면

경적음

(473.3Hz)

교향곡

(308.1Hz)

119 싸이렌

(1653.3Hz)

2.3 실험절차

실험 참여자들은 실험에 앞서 실험에 대한 설명 

및 실험 참가 동의서를 작성하였다. 이후에 전자파

와 외부 소음이 차단된 실드룸에 배치된 의자에 

앉은 후 뇌파 및 심전도 측정 장치를 피험자의 전

두엽 청각자극과 후각자극을 랜덤하게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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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의 청각 & 후각자극은 5분간 제시되었으며, 

자극제시가 끝난 후 앞서 진행한 실험과의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 환기 및 충분한 휴식을 취하도록 

하였다. 자극 제시 조건은 후각 조건 2(무향, 라벤

더)와 청각 조건 4(무음, 경적음, 교향곡, 119싸이

렌)으로 총 8번 반복실험을 실시하였다.

2.4 데이터측정

본 연구에서는 재실자의 뇌파와 심전도를 측정

하기 위해서 <그림 2>와 같이 ㈜TAOS의 소형 뇌파 

및 심전도 측정계인 Dual Mind와 전용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뇌파 측정은 <그림 3>과 같이 국제 10/20전극 배

치법에 따라 전전두엽인 Fp1, Fp2에 전극을 부착하

고, A2의 귀밑을 기준으로 한 단극유도법을 통해 

측정하였다. 분석한 뇌파는  θ1(4～7㎐), α1(8～

9.9㎐), α2(10～11.9㎐), β1(14～40㎐)이다. 소프트

웨어를 통해 추출된 데이터는  "Alpha rate, Beta 

rata, Alpha advantage, Beta advantage, Theta 

advantage" 이며, Advantage는 각각의 뇌파 유형별

로 측정기간 동안 가장 우세하게 측정된 횟수를 

초단위로 계산한 출현비율이다. 움직임으로 인한 

노이즈를 최소화하기 위해 피험자에게 행동영역범

위와 움직임에 대한 주의를 주었다.

그림 2. 듀얼마인드 시스템
Figure 2. Dual Mind System

그림 3. 국제 10/20 시스템
Figure  3. International 10/20 System

2.5 분석방법

뇌파(FSS, Alpha rate, Beta rata, Alpha 

advantage, Beta advantage, Theta advantage) 및 

심전도(LF, HF, LF/HF)는 청각자극과 청각자극에 

대하여 각각의 구간에서 5분을 측정하였으며, 각각

의 측정 구간에서 앞쪽 30초는 노이즈 값으로 제거

한 후 그 뒤로 30초, 60초, 90초 구간에서 30초간 

추출하여 평균값을 구하였다. 청각 자극과 후각 자

극간의 차이를 관찰하기 위해 SPSS 18.0 소프트웨

어를 사용하여 이원배치분산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각각의 분석결과에서 후각자극과 청각자극간에 교

호작용이 나타난 경우에는 각각의 청각자극에서 

후각자극의 차이를 관찰하기 위해 일원배치분산분

석을 실시하였으며, 사후검증은 LSD를 사용하였다.

3. 실험결과

3.1뇌파 및 심전도 결과 

뇌파 및 심전도를 후각자극과 청각자극간의 차

이를 관찰하기 위해 이원배치분산분석 결과, <표 

2>와 같이 뇌파의 경우에 Alpha rate, Alp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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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vantage에서 청각자극과 후각자극간에 교호작용

이 관찰되었으며, 심전도는 LF에서는 후각자극과 

청각자극에서 각각 유의차가 관찰되었고, HF와 

LF/HF에서는 청각자극과 후각자극간에 교호작용이 

관찰되었다. 

우선, Alpha rate와 Alpha advantage의 결과를 

살펴보면 <그림 4> 와 <그림 5> 같이 각각 청각자

극에 대하여 후각자극간의 차이에서 Alpha rate는 

Control(p=0.591), 경적음(p=0.992), 교향곡(p=0.322), 

싸이렌(p=0.000)로 싸이렌 청각자극에서 Lavender

의 후각자극이 Unscented에 비해 유의차(p<0.01)를 

보이며 증가하였다. Alpha advantage는 Control

(p=0.125), 경적음(p=0.520), 교향곡(p=0.237), 싸이렌

(p=0.002)로 Alpha rate와 동일한 양상을 보였다. 

즉, 싸이렌의 청각자극일 때, 라벤더 향이 Alpha파

를 활성화시켰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싸이렌에서 

Lavender 향 자극이 근육을 이완시키고, 마음을 편

안하게 유지시키며, 의식이 집중되는 상태로 유도

하는데 긍정적인 작용을 하였다고 판단된다.

표 2. 뇌파 및 심전도의 이원배치 분산분석 결과
Table 2. Results of two-way ANOVA on EEG and ECG

인자 소스 p

Alpha rate
청각자극 × 

후각자극
 0.03*

Alpha 
advantage

청각자극 × 

후각자극
 0.029*

LF
청각자극  0.000***

후각자극  0.007**

HF
청각자극 × 

후각자극
 0.000***

LF/HF
청각자극 × 

후각자극
 0.000***

(*p<0.05, **p<0.01,  ***p<0.001)

그림 4. Alpha rate 사후검증 결과
Figure 4. Results of post-hoc on Alpha rate 

 그림 5. Alpha advantage 사후검증 결과

Figure 5. Results of post-hoc on Alpha advantage

다음, LF의 결과를 살펴보면, <그림 6>과 같이 

후각자극는 라벤더향 일 때 유의차(p<0.01)를 보이

며 증가하였으며, 청각자극은 <그림 6>과 같이 

Control과 교향곡이 경적음과 싸이렌보다 유의차

(p<0.01)를 보이며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제시한 후각자극(라벤더)과 청각자극(경적음, 싸이

렌)이 교감신경계를 활성화시켰다고 볼 수 있다. 

HF의 경우는 <그림 7>과 같이 Control, 교향곡, 싸

이렌의 청각자극일 때 후각자극(라벤더)이 유의차

(p<0.01)를 보이며 증가하였다. 이는 경적음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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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청각자극에서 라벤더향으로 인해 부교감신경계

가 활성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LF/HF비는 <그림 8>과 같이 경적음에

서 후각자극(라벤더)으로 인해 유의차(p<0.01)를 보

이며 증가하였고, 싸이렌은 유의차(p<0.01)를 보이

며 감소하였다. 이는 라벤더향이 경적음에서는 교

감신경계를 활성화 시키고, 싸이렌에서는 부교감신

경계를 활성화 시켰다고 볼 수 있으며, 청각자극에 

따라 라벤더향이 다르게 영향을 준다고 판단된다.

 

그림 6. LF 사후검증 결과
Figure 6. Results of LF Post hoc

그림 7. HF 사후검증 결과
Figure 7. Results of HF Post hoc

그림 8. LF/HF비 사후검증 결과
Figure 8. Results of Post hoc on LF / HF ratio

4. 결 론

본 연구는 운전 중 발생할 수 있는 청각자극에 

대하여 라벤더 향이 신체적 심리적, 정신적으로 어

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탐색적으로 살펴보고자 하

였다. 이를 위해 청각자극으로 경적음, 119 싸이렌, 

교향곡을 선정하여 라벤더향의 유무환경에서 피험

장의 뇌파 및 심전도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뇌파와 심전도에서 유의한 변화가 관찰

되었으며, 뇌파의 경우, Alpha rate, Alpha advantage

에서 싸이렌 청각자극에서 라벤더향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LF는 후각자극

으로 제시한 라벤더향이 기존의 심리적, 생리적으

로 긍정적으로 적용하는 것과는 반대로 교감신경

계를 활성화 시켜 긴장감을 유도하는 것으로 평가

되었으며, 경적음과 싸이렌 청각자극이 생리적으로 

긴장을 완화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HF는 경적음

을 제외한 교향곡과 싸이렌 청각자극에서 라벤더 

향이 부교감신경계를 활성화시켜 긴장을 완화시키

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LF/HF비는 라벤더향이 경적

음은 긴장 유발시켰으나, 싸이렌은 긴장 완화시키

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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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를 정리하면, 라벤더향이 본 연구에서 긴장

을 완화하지만, 청각자극의 유형에 따라 긍정적 또

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

한 결과에 영향을 준 라벤더향의 농도와의 관계성

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며, 또한 제시된 청각자

극의 Hz의 연관성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라벤더향에 대한 기존 연구를 살펴보면, 남경돈

[13]는 라벤더향이 뇌파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한 

결과, 전두엽, 두정벼, 후두엽에서 β/α값이 감소

하는 것을 확인하였고, 민병찬[14]은 라벤더향으로 

인해 beta power값이 감소시켜 라벤더향을 쾌한성

을 유발하는 향으로 정의하였다. 한편 백은주[11]는 

라벤더향으로 전두협의 Alpha가 약간 증가 양상을 

보였으나, 각성향으로 알려진 자스민향과의 비교에

서 통계적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후각은 화학적 감각이므로 실험 시 타 감각에 

비해 정밀성이 더욱 요구될 뿐만 아니라 향에 대

해 느끼는 감성이 사람에 따라 다르게 작용할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 제시된 라벤더향이 교감신경

계를 활성화시킨다는 것도 의미가 있는 것으로 판

단된다.

청각자극은 ‘원하지 않는 소리’일 경우에 소

음으로 정의되며, 인간의 심리적인 면과 주관적인 

판단이 내표되어 있다. 소음은 물리적인 특성은 소

리와 동일하지만, 인간에게 불편함, 성가심, 짜증 

및 고통을 유발시키며 청력을 저하시키는 신체 생

리적 저해 요소이다. 즉, 소음에 노출되면 정서불

안, 스트레스 증가, 두통, 초조함, 내분비의 교란, 

동맥경화, 심장과 위 장애가 나타난다[15]. 본 연구

에서 제시한 경적음과 119싸이렌은 교감신경계를 

활성화시켜 심리적으로 위축, 각성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소음과 라벤더향과의 관계를 뇌파의 Alpha파와 

심전도의 HF, LF/HF비를 통해 살펴보면, 경적음의 

경우에 라벤더향을 제시했을 때 LF/HF가 증가한 

반면, 119싸이렌은 라벤더향을 제시했을 때 Alpha

파와 HF의 증가, LF/HF비의 감소하였다. 이는 라벤

더향이 경적음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으나, 119

싸이렌의 청각자극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판단된다. 경적음과 싸이렌의 차이점은 음을 구성

하는 주파수의 차이를 들 수 있다. 허덕재[16]의 연

구에 따르면 교통소음의 경우 중심주파수가 840Hz

와 1,370Hz에서 불쾌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된 

반면, 중심주파수가 450Hz 부근에서 매우 높게 반

응하였으며, 이는 저주파의 경우에 불쾌감이 증가

함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경적음은 

437Hz, 싸이렌은 1,653Hz으로 결과를 고찰하면, 높

은 주파수의 음량에 라벤더향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사료된다. 

한편, 음량의 주파수와 후각자극간의 관계를 연

구한 선행연구는 전무한 상황이므로, 본 연구의 신

뢰성을 보다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주파수대

의 음량에 대한 후각자극의 평가가 추가로 연구되

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일련의 연구들이 종합되었을 때, 비로소 

소음에 대한 후각자극의 마스킹 효과의 효용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형태로서 소음으로 인한 심리

적, 생리적, 신체적 불쾌감 감소에 대한 가이드라

인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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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수별 청각자극에 따른 향 자극에 

대한 스트레스 경감효과

김성현, 서상혁, 곽승현, 류영재, 김영중, 

김진수, 민병찬

한밭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요  약

본 연구는 주파수별 청각자극으로 인한 생리적 변

화에 후각의 향 자극의 미치는 영향을 관찰하기 위해 

뇌파 및 심전도를 통해 관찰하였다. 주파수별 청각 자

극은 자동차 경적음, 구급차 싸이렌, 교향곡을 약 

85dB으로 약 5분간 무향과 라벤더 향 조건에서 제시

하였다. 분석방법은 후각의 향 자극과 청각자극을 기

준으로 하는 이원배치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

과 후각의 향 자극과 청각자극에서 교호작용이 관찰

된 경우에는 청각자극에 대해 후각자극의 일원배치분

산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Alpha파 와 싸이렌

에서 라벤더향이 통제 조건에 비해 유의차(p<0.01)를 

보이며 증가하였다. LF에서는 라벤더향이 통제 조건

에 비해 유의차(p<0.01)를 보이며 증가하였으며, 경적

음과 싸이렌이 통제 조건과 교향곡에 비해 유의차

(p<0.01)를 보이며 증가하였다. HF에서는 경적음을 제

외한 통제조건, 교향곡, 싸이렌에서 무향에 비해 라벤

더향이 유의차(p<0.01)를 보이며 증가하였다. LF/HF비

에서는 경적음 조건에서 라벤더향이 무향이 비해 유

의차(p<0.001)를 보이며 감소하였고, 싸이렌 조건에서

는 무향에 비해 라벤더향이 유의차(p<0.01)를 보이며 

증가하였다. 결과를 정리하면, 라벤더향이 청각자극의 

종류에 따라 긍정적, 또는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으

로 사료된다. 

1, pp. 121-128.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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